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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제목  

1. 아프리카 10개국 21유닛의 선교
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
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모
든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사
역에 귀한 열매들을 위해서..) 

2. 8월 한국 방문을 위해 기도 요청
합니다.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
는데 이 번 한국 방문은 여러 부분
에서 저희들에게 큰 의미와 해결
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                                                            
-특별히 비자 문제로 인한 사역지 
이동에 관한 부분을 결정 짓고     
-파송 교회를 찾아야 하는 부분                                                      
-예비하신 만남들이 이루어지길      
-그 외 여러 필요들이 채워지길 

3. 한국 방문중 사역지를 위해.. 위임
자들이 책임감있게 사역을 감당
하고 어린이교회 교사들이 사명
감을 가지고 예배시간을 지키도
록… 

4. 저의 이른 한국 방문으로 인해 이
곳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해… 
아내와 아이들은 학교 방학에 맞
춰 12월 초에 입국할 계획입니
다. 그 동안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5. 11학년(고2)인 윤성이가 기도함
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도
록…    하나님을 의뢰함을 배워
가는 시기가 되도록… 

화해의 사람들 
김동수 반희영 윤선 수현 선교사 87번째 아프리카 이야기 

지난 6월 17일 부터 20일 까지 이곳 케이프 타운에서 침례교단 아프리카 
선교사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관재 목사님, 손석원 목사
님, 백승기 목사님, 정승룡 목사님이 참석하셔서 대회를 위한 모든 재정을 
후원해 주셨고 대회기간 중 매일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도전
을 주셨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단은 아프리카에 총 10개국에 21 유닛 (17가정, 4 독신)의 선교사
님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크다 보니 사역도 다양하고 거리도 너
무 멀어서 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 전략회의에는 15개 유닛, 20명의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
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저녁 집회 시간과 낮에는 각자가 생각하
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전략과 이슈 들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대회기간중 아내는 점심, 저녁을 한식식사로 섬겼고 저 역시 대회의 
모든 전반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폐회 예배를 마치고 모두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가면서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2021년 세네갈 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각자 사역하는 나라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것을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땅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늘 기도하고 사역하시는 모든 선
교사님들이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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